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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실천의 권세와 능력
본문 : 누가복음 6장 46-49절

<전초>
주의 말씀이 가장 큰 권세라면 주가 보여주시는 실천이 또 다른 권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직접 실천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행하니 완전하게 행해 왔습니다. 듣기엔 달지만 행하기엔 쓴 말씀입니다. 
행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행했기 때문에 길이길이 남겨지게 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2가지다. 첫째는 해라, 둘째는 하지마라.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실천하는 자만이 됩니다.

<R>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실천하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
아오기까지 사명자로서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 주를 알았으면 주의 말을 생명
시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비오고 홍수나면 쓰러지는 자와 같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귀히 여기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는 자와 같아 비가와도 홍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자와 집과 같다. 책망하는 말은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잘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는 6장 앞에 해줬습
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저들이 모르니까 성전
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줬으니 실천하라. 확인해보라. 실천해보면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일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능
력이 계속 일어나요. 실천해야 권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로 삼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일하는 거 보면 세력을 알 수 
있어요. 세력도 다 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처럼 그를 믿고 따라야 그 권
세를 줍니다. 그러므로 주로 말미암아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지켜서 회개하고 지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옵니다. 구약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이런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메시아를 맞고 따르면 이런 권세가 생기죠. 메시아로부터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
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죄의 권세는 메시아한테만 있어요. 죄를 사하는 건 메시아만 할 수 있어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황금천국 휴거
를 할 수 없다. 죄 사할 권세는 자기한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쫒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이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래요. 그
런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너희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예수님에겐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육을 죽이는 자들만 두려워하지 마라. 육과 영의 운명을 결
정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